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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루터기만 남은 거무스름한 논바닥에도 이제 물만부어 놓으면 몽땅일을 기세다  .

어츠츠 늦가을 아니 초겨울이라는 편이 낳을까 두루마기를 잔뜩 움추린 선비하나가  " " , ?
바쁘게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.

젠장 마을도 채 닿기전에 해가지다니 어디 몸붙일데도 없게 됐구만 시커먼 나뭇가지가  " , "
잔뜩 손뻗친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아롱된다 휴 선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. " " .

주인장 계시오 여보 주인장 계시오 한참만에 문이 열리고 노부부가 얼굴을 내민다  " . , ?" .

지나가는 손입니다만 날이 저물었는데도 인가를 찾지 못하였기로 외람되어 문을 두르렸  "
습니다 어디 밤 이슬만이라도. ."……

노부부는 망설이는 듯싶더니 이내 들어오라고 하였다  .

드리구 싶어두 어디 이 고구마밖에 없구만유 노파가 고구마를 내밀며 말했다 그릇을  " ." .
내미는 노파의 얼굴은 눈물에 젖어있었다 선비는 못본체 내놓은 음식을 들었다 그리고나. .
서 그는 조심스레 물었다.

저 실례인줄은 압니다마는 노부부께서 어인일로 그리 수심이 많으신지요 혹 제힘이 미  " , .
칠 수 있다면 아니 그보다 제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?"

젊은이인들 무슨힘이 있겠소 다 소용없는 일이요  " ? ."

아닙니다 꼭 그렇다고만 할 수 없지요 말씀해 보시지요  " . . ."

그렇다면 벌써 며칠전 일이지유  " . ."……

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 .

우리 노부부에게는 늦게야 얻은 딸 하나가 있었는데 물론 애지중지한거야 두말할 나위도  "
없었소 이곳에서 좀 내려가면 마을이 하나 있는데 이번봄 보릿고개에 노인들이 힘이없어.
식량을 못구하기로 부득이 아무개라는 자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올해따라 흉작이라 돈
을 못 갚자 어느틈 몇곱이자가 되어 갚을 재간이 없었소 그리하던중 요며칠전 그종놈들이.
그 이자대신 무언가 갚을것이 있어야 한다며 딸을 빼앗아 갔지 무엇이오 라고 노인은 이."
야기 했다.

차라리 우리가 그놈들 종이 되는것이 낫지 우리딸을 어이구  " . "…… ！

노파는 아예 돌아앉아 연신 옷고름을 올리고 있었다  .

이런 일이  " ."……

그놈들은 상습적 도둑놈들이지유 그렇게 당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께유 관가에  " . .
알리려고 해도 후환이 두려워서 손을 못댄다 이거지유."

선비는 위로를 하고는 건너방 노파가 자리를 펴준 으로 건너갔다  ( ) .

다음날 아침 대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노부부는 잠이 깨었다 밤에 한탄하다가 새  .
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인 까닭이었다.

누구슈  " ?"

문을 연 노파의 얼굴이 갑자기 말할 수 없는 희열에 가득차 올랐다  .

엄니 저여유 엄니 딸여유  " , , ."

아침밥을 먹으라고 선비방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은 없고 쪽지하나와 엽전꾸러미만 남아있  
었다 쪽지에는. ,

여기 얼마안되지만 보태 쓰십시오 그리고 따님은 곳 돌아올 것입니다 라고  " . ."

그 선비는 이정운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던 암행어사였다 그는 지금의 아산군 신창에서 태  .
어났다 자는 공저 호는 오사였다 년 정시문과에 급제하여 정인 지평을 거쳐 년. , . 1776 , 1781
충청도 암행어사를 지낸던 때의 일이었다 그후에도 그는 암행어사의 일을 충실히 해내었고.

년에는 서장관으로서 사은사로 박병원등과 함께 중국에 다녀왔으며 승지로도 지내다가1784
충청도 관찰사 함경도 관찰사등을 지냈다, .

임금께서는 그에게 정민이라는 시호까지 내렸고 노후에 그는 자연을 벗삼아 여행을 다녔  
다.



신창 그래 우리고장에도 이같은 분이 계시다니 다시한번 마을입구에 서서 옷매무새를  , ！
고친다.


